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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어떤병을걸리게될때그에따른증상이있습니다.병을앓게되는게먼저이고,
증상은그후에나타나게됩니다.증상이나타나야사람들은병에걸렸음을인지하게
됩니다.죄도이와같습니다.

죄인이기에죄의행동을

세상의관점에서는죄를저지르면죄인이됩니다.그러나성경에서는우리가죄인이기에
죄를저지르고죄의생각을하게된다고합니다.율법을중시하는바리새인들은손을
씻고먹어야음식을먹을때부정을타지않는다고생각했습니다.예수님은이런생각과
다르게음식을먹는것은깨끗하다고하셨습니다.오히려사람에게나오는것이더러운
것이라하셨습니다.사람들은원래죄인이지만,죄를저지르고나서야죄인임을깨닫게
된다고말씀하셨습니다.아담과하와가선악과를먹음으로서죄인이된것이아닌,
하나님과같이되고싶다는생각에서그들은이미죄인이었던것이었습니다.그리고죄는
선악과를먹는행위로나타나게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한계를가진죄인이라는것을자각하는것이시작입니다.우리가죄인이기에
한계가있다는것을받아들여야만우리는삶의방향을바꿀수있습니다.이를확실하게
알아야우리는세상을향하던발을돌려하나님을향할수있게됩니다.십자가를
받아들이고회개를해야구원얻음이은혜인것을알게됩니다.소망없는우리를위해,
죄인인우리를위해예수님은십자가를지셨습니다.우리의노력으로구원에합당한
자격을얻을수는없지만,그리스도인은믿음으로구원을얻었습니다.나자신을
내려놓고겸손히살아가는것이신앙인이가야할길입니다.하나님이나를어떻게
도우셨는지,지켜주셨는지기억해볼수있길바랍니다.교회에모인우리들도,다른
지체들도죄인이기에,서로를이해하고품어줄수있어야합니다.하나님이있는그대로
받아주셨던것처럼우리도다른사람들을받아줄수있길바랍니다.


